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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선영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층을 탐험하며, 작품을 통해 회화의 평면 아래와 내부 모두에 내재하는 

다채로운 계층의 감각을 창조해낸다. 그의 회화는 작가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은유적으로 내면화 된 생

각, 감정, 기억, 그리고 인상들의 무의식적이고 일관성 없는 흐름을 실재적 재현이다. 황선영은 프로젝트 

갤러리, 아룬델(2016); 갤러리 이알디, 서울(2017, 2019)에서 개인전을 갖은 바 있고, 《Things That Matter: 

Emotional Intelligence in Research》, 호크니 갤러리, 런던(2015); 《Lost in the Woods》, 더 스퀘어 갤러리, 런

던(2016); 《Last Night a Brush Saved My Life》, 더 어드레스 갤러리, 브레시아(2019); 《Antisocial Isolation》, 

사치 갤러리, 런던(2020); 《New Now: Part 2》, 거츠 갤러리, 런던(2024) 등 단체전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. 

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에서 학사 학위를, 왕립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, 현재 런던에 

거주, 핚국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. 



  

 



 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

  

 



  

 


